
5월 3일 서울 종로구 묘동에
있는 조선왕조 역대왕과 왕후
의 사당 종묘宗廟에서 대제大
祭가 봉행되었다. 종묘는 유네
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
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 대제의
행사도 포함되어 있다. 이 종
묘의 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일
요일을 정일로 하여 전주리씨
대동종약원에있는 종묘대제보
존회에서 관장하여 거행한다.
종묘에는 본묘인 정전正殿이
있고 별묘別廟로서영녕전永寧
殿이 있다. 이날의 대제 행사
를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오전

에 영녕전의 행사가 거행되고
오후에는 정전의 행사가 거행
된다.
이번 대제에서 안동권씨인은

영녕전의 제6실과 제7실의 헌
관과 제관으로 참여하였다. 종
묘제례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정
부에서 지원하는 행사이지만
각신실의 임금에게는 전주리씨
인이 초헌관이 되는 외에 왕후
의 친정집으로서 왕의 처가 또
는 외가가 되는 부원군府院君
성씨문중에서도아헌관이나 종
헌관을 내어 헌신하게 하고 있
다.

영녕전의 제6실은 문종대왕
文宗大王과 현덕왕후권씨顯德
王后權氏의 신실神室이고 제7
실은 단종대왕端宗大王과정순
왕후송씨定順王后宋氏의 신실
이다. 제6실에는 안동권씨가
문종대왕의 척리戚里, 즉 처가
로서, 제7실에는 단종대왕의
외가로서 헌관과 제관의 추천
의뢰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.
문종대왕과 현덕왕후실에는권
씨가 아헌관과 좌전관左奠官
에, 단종대왕과 정순왕후실에
는 권씨가 종헌관과 우전관에
배정되었다.
이번 대제에 안동권씨에게

배정된 헌관과 전관은 양실 모
두 부정공파종중에서 추천되어
나왔다. 부정공파는 안동권씨
중에서도 문종대왕의 처가이고
단종대왕의 외가가 되기 때문
이었다. 문종대왕ㆍ현덕왕후실
에는 부정공파종회장 권승호權
承湖씨가 아헌관으로, 부정공
파종회 감사 권오서權五瑞씨가
좌전관으로 헌신하였고 단종대
왕ㆍ정순왕후실에는대종회 부
회장이자 부정공파종회상임부

회장 권용주權容柱씨가종헌관
으로, 대림대 교수 권준박權俊
博씨가 우전관으로 헌신했다.
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종묘제
례교육 이수자로 본사의 권재
종權在琮 편집위원이 영녕전
제1 5실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
의 우전관으로, 정전 1 1실 숙
종대왕실 외봉관外奉官으로 헌
신하였다.
헌관과 제관은 전일에 안동

등 지방에서 올라와 오전 1 0시
부터 1 2시까지는 강의실 습의

習儀를 하고 오후 1시부터 4시
까지는 종묘에서 현장습의를
하였다. 습의는 예행연습 또는
리허설과 같다. 전일 오후의
종묘 묘정廟庭 습의를 할 때는
비가 내려 우비를 쓰고 이리저
리 행렬을 지어 이동하며 행례
를 익히느라 헌관과 제관 후보
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
다. 그러나 대제 당일은 아침
부터 쾌청하여 비가 오기 전보
다 날씨가 더 맑고 따스하였
다.         <사진ㆍ글 權奇允>

1 6 第126號 陰曆 己丑年 5月 9日 丁丑

조선왕조 宗廟 영녕전 대제
제6실과 7실에 헌관 및 전관으로 헌신

▲ 종묘 영녕전의 대제가 봉행되고 있다.

▲ 영녕전 신실과 그 앞의 악공석

▲ 문종대왕실 아헌관 권승호씨가 묘정에 입장하고 있다.

▲ 단종대왕실 종헌관 권용주씨가 신실 앞에 오르고 있다.

▲ 대제 행사를 마친 헌관과 제관이 현릉봉향회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.

永嘉言行錄
一擧에망라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!

始祖 太師公에서부터秋淵權 公에

이르기까지1 8 1 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!

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

詩文과金石文·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

총 3 2 7 0여 면, 원색사진판4 2 4면에

원고지2만여 장의내용으로

인쇄출판문화의첨단기술을총동원한최고급寶藏本

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
서울 종로구 필운동 2 8 8 - 1

전화( 0 2 ) 7 2 3 - 4 4 8 0

權正植·權五焄
叔姪兩代 3 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

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

全3卷 2 0만원

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? 이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나왔습니다.

安東權氏一千年史


